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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트페어를 향한 대구의 힘찬 날갯짓
제8회 대구아트페어(http://www.daeguart-
fair.com/main2015_new/contents/main/main.html) 11. 
4~8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제7회 대구아트페어 부스 전시 전경 2014

대구화랑협회와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구아트페어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내 유수 화랑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의 갤러리 105곳에서 700여 
명의 작가가 참여, 회화 사진 조각 판화를 포함한 4,5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백남준 이배 이우환을 비롯한 국내 유명 작가의 
작품과 데미안 허스트, 마르크 샤갈, 요시토모 나라 등 다양한 
해외 작가의 작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특화된 아트페어로 도약할 목적으로 국내 유수 갤러리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 갤러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대구아트페어에서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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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시 츠보야마 〈Isabella〉 캔버스에 유채 194×130.3cm 

2014_〈레드닷IV〉전 출품작

문화예술 중심 도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해를 거듭할수록 풍부한 
볼거리를 생성하는 대구아트페어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는 미술 
전공자뿐 아니라 미술 애호가 및 시민 모두가 능동적으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미술 축제의 장을 형성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갤러리 부스 전시 외에 다양한 특별전이 예정돼 있다. 올해는 
총 4개의 특별전이 열린다. 첫 번째는 재외 작가 특별전이다.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한국을 널리 알린 작가 중 1명을 
선정해 특별 부스에서 전시하고 관람객에게 재외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번에는 
재불 작가 권순철의 개인전이 열린다. 권순철은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그의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투쟁하며 피흘린 선조를 추모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이번 
전시에는 끊임없는 덧칠을 통해 노인의 얼굴을 생생하게 표현한 
〈수인선할머니〉와 〈얼굴〉을 포함한 다수의 작품이 출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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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얼굴〉 캔버스에 유채 162×130cm 2004_재외작가 특별전 출품작

두 번째 특별전은 온라인 아트 미디어 콜라보레이션 〈레드닷Ⅳ〉-
전이다. 대구아트페어의 특별 교류전 〈레드닷〉은 대구아트페어와 
일본 갤러리가 공동 참여하는 기획전으로 올해로 4회째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아트마켓의 국제화’를 주제로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작품의 표현 방법이나 기법의 다양성을 보여 줬다. 올해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아트마켓의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온라인 
아트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다. 일본 최대 온라인 아트 미디어인 
‘태그보트’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협력한 
성과를 보여 준다. 대구아트페어에서 추천한 한국 작가 20명의 
작품 정보를 일본 중화권 유럽 미국 미술시장으로 알리며 전시 
설치 기간 동안에는 세계 각국의 접속 수나 문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세 번째 특별전은 동물을 주제로 
조각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 김우진 이강훈 이기철이 참여하는 
〈생명의 순환〉전이다. 수성아트피아 전시기획팀장 이미애는 
“동물 조각전을 통해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절묘한 자연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명의 순환’ 철학을 
상기하게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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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뚱뚱한 애완동물-나의 말〉 혼합재료 230×130×240cm 2014_〈생명의 순환〉전 출품작

마지막 특별전은 아디다스 특별전 〈올 인 에이〉전이다. 
대구아트페어의 후원사인 아디다스 코리아와 한국의 젊은 작가가 
콜라보레이션한 작품을 선보인다. 단순한 로고 이미지 차용에서 
벗어나 젊은 작가들이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그들의 작품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 김일중 오민수 홍지철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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